
화학기업, “일감몰아주기” 규제 비상
SK, LG, 롯데, 한화, OCI 등 12사 포함 … 예외조항 많아 실효성 의문

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규제대상을 10월1일 발표했다.

화학관련 기업으로는 SK, LG, 롯데, 한화, GS, 대림, OCI, 효성, 코오롱, KCC, 한국타이어, 웅진 등 12개사

가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.

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삼성석유화학 12.0%, 삼성에버랜드 46.4%, 현대 이노션 48.8%, 현대글로

비스 35.0%, 현대엠코 61.2%, SK C&C 64.8%, 한화 5.6%, 두산 39.2%로 나타났다.

다만,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효율성, 보안성, 긴급성 등 3가지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

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법이 시행되면 규제적용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효율성, 보안성, 긴급성 등 3가지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

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일각에서는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.

특히, 효율성 증대 사유 가운데 <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>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

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“이미 협업체계가 구축된 것을 예외사유로 인정한다면 기존에 구축된 일

감 몰아주기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”며 “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명백히

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게 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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